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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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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을 사용하여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 경험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 case selection)을 통해 선정된 사례들로부터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창업결정 대학생 최종 16명을 선정했다. 이들과 2~3회 개인별 면담을 하고, 그 자료를 근

거이론의 방법(Strauss & Corbin, 1998)에 따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총 420개의 개념(concepts), 40개의 하위범주(subcategories), 16개의 범주(categories)가 생성

되었다. 패러다임 분석(paradigm analysis) 결과,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은 ‘좌절 경험을 통

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 

행동전략, 즉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으로 ‘창업 의지에 날개 달기’, ‘창업가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백’,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을 사용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현실적 창업토대구축’이
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근거이론의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에 대하여 실체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전략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학생, 창업결정과정, 근거이론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일부 발췌,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Cogito 대학교육혁신원 조교수, wisdomcho@kku.ac.kr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

- 98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정부와 대학이 대학생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창업환경

을 조성해나감에 따라 대학에서는 창업을 진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는 대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취업, 대학원 진학 양상과는 다른 

진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창업을 자신

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진로결정의 개인차와 관련 변인에 대한 통계연구와 함께,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인 과정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공수

연, 양성은, 2012; 김효정, 김봉환, 2011; 남경민, 유성경, 하정, 강혜원, 곽형선, 2010; 

손진희, 2010a; 손진희, 2010b; 임은미, 2011; 전방연, 2016; 정규진, 2016; 최진영, 이

광호, 2012; 하정, 2008;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예를 들어, 황매향 

외(2013)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부모, 타인과의 상호작용, 다양한 경험, 자기 탐

색 및 이해로 설명했다. 또한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부모와의 진

로선택 갈등 여부, 소속 전공 및 학과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 등의 요인이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기술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는 부모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서구 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발된 진로이론(Zhou, Leung & Li, 2012)이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집단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collectivism) 문화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흥미, 상호

작용이 사람과의 관계(relationships)에 영향을 받고 구성될 수 있다(Blustein, 2011; 

Blustein, Schultheiss & Flum, 2004; Gergen, 2009). 실제로 최근의 진로결정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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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여 진로결정과정이나 진로결정 시 겪는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Gati, Landman, Davidovitch, Asulin-Peretz & Gadassiet, 2010; 

Lihui, Liu, Hongya, Tianlong, Yueran & Zhenhu, 2018; Willner, Gati & Guan, 2015). 

따라서 실제 한국 대학생들이 처한 사회 및 문화, 경제적 현실이라는 배경에서 그에 

따른 민감한 이해가 요구되며, 그들의 진로결정에 존재하는 문화 가치와 가족의 영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에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연령적 대상이 전생애적으로 확대되었다. 또

한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성과 당

면과제에 따라 진로결정의 양태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조지혜(2019b)는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의 경우, 연구대상의 특성

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다른 기업가적 성향, 예를 들어 주체성, 자기효능감, 혁

신성, 성취 욕구가 있음을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학, 벤처창업 분야

에서 창업가의 특성, 즉, ‘성취욕구, 내적 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등’을 지닌 사람이 창업 의지, 창업 성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

실을 밝히고 있다(강재학, 양동우, 2016; 배병윤, 이주헌, 2018; Boyd & Vozikis, 

1994; Chena & Guignard, 1998; Krueger & Brazeal, 1994; Yan, 2010). 따라서 창업

결정 대학생의 경우,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로결정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 선택 양상이 크게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가 이처럼 세분화되어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조지혜(2019b)는 예비창업가 대학

생의 창업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주관적 경험이 창업을 결정하

는 데 영향을 끼친 요인과 창업결정에 따른 고민 내용, 창업결정에 따른 부가적인 파

생문제 등을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취업, 대학원 진학을 진로결정한 대학생들과 다른 

양태의 지점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창업을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을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초기 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창업결정과정의 이론을 개발, 이를 정교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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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부터 대학생들의 창업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이라는 발달과업 

혹은 문제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밝히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했다(Glaser & 

Strauss, 1968). 근거이론은 특히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들이 확인되지 않

고, 현상에 관계된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trauss & Corbin, 1998). 즉, 대학생1)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 재학 중, 졸업 후, 사회 경험 후 창업할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1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대학생 진로결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창업결정 대학생만의 독특

한 경험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근거이론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선택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자신의 진로로 창업

을 결정한 대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한다는 면에서 기타 질적 연구들과 유사하지

만, 그들이 직면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과정에 대한 추상적 및 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대학생 대

상의 창업결정과정에 대한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관계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부터 24세까지이지만,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이들의 초기 

성인기 즉, 청년 시기까지 함께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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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최초표집을 위해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on case selection)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권 4년제 사립대학교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

협력 선도대학(LINK+)에서 창업지원단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창업을 진로로 결정한 3인

의 대학생을 최초사례로 표집했다. 이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의 

기준을 설명한 뒤, 다른 참여자들을 추천받았다. 이렇게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갔다(Gall, Gall & Borg, 2003). 이론적 포화를 위해 성

별, 대학교, 학과 및 계열, 창업 분야 등 특성이 다른 3인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자료수

집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 창업을 했거나, 졸업 전․후, 사회 경험 후 창업 의지가 있는 서울 

4년제 사립대학생 16명을 2018년 7월에서 2019년 1월까지 2∼3회 일대일 면접을 실시했다. 

성별은 남성 12명, 여성 4명이었다. 계열은 특히 상경, 공학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전공 

관련 창업계획 참여자는 9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7명이었다. 창업 분야는 패션 분야부

터 교육, 기술창업까지 다양했다. 참여자들의 개인 특성은 아래의 표 1에 제시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성별 학년 나이 계열 학과
전공
창업

창업분야 창업시기

1 여 3 24 생활과학 식품영양 × 패션 재학
2 남 4 28 공학 건축공학 × 지식서비스 재학
3 남 3 25 공학 전자전기 ○ 전자전기 취업 5년
4 남 3 25 공학 발전기계 ○ 발전기계 취업 5~10년
5 여 3 25 사회과학 정치외교/창업학 × 지식서비스 재학
6 남 2 22 상경 경영학 ○ 유통 재학
7 남 4 27 공학 화학공학 × 미디어/진로교육 재학
8 남 4 29 상경 경영 ○ 소프트웨어/무역업 재학
9 남 4 26 공학 토목/컴퓨터공학 ○ 블록체인/스마트시티 재학
10 여 2 20 사회과학 소비자경제 ○ 경영마케팅 취업 5년
11 남 2* 24 공학 글로벌융합공학 ○ 창업교육/머신러닝 재학
12 남 3 25 상경 글로벌경영 ○ 경영컨설팅 재학
13 여 3 23 상경 경영학 × 청소년진로교육 취업 5년
14 남 4 27 법학 정책학 × 예술문화 재학
15 남 3 26 상경 경영학 ○ IT/유통 재학
16 남 3 26 사범 프랑스교육 × 유통, 핀테크 재학

* 대학원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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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다음 과정을 거쳤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과정, 

창업의지 및 성공, 근거이론 등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예비면담 질문지를 

작성했다. 둘째,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2018년 7월, 예비면담을 3명에게 실시했다. 

셋째, 예비면담 후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확인 및 검증을 

받고 최종질문지를 확정했다. 주요 면담 질문은 “어떻게 창업을 진로로 결정하게 되

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창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험이나 사건, 사람 등 무엇이든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등이었

다. 넷째, 1차 면담은 2018년 7월∼8월, 2차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16명 대상

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는 1회 평균 약 1시간 10분, 1명당 2∼3회에 걸쳐 약 2시간 20

분에서 3시간 정도 심층 면담을 했다. 면접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분량은 총 A4 

용지 569장이었다. 연구자는 면접을 직접 진행했고,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의 특징과 

면접 상황, 주요 내용을 메모했다. 면담 장소는 편안하고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주로 참여자가 소속된 각 대학교 주변 스터디카페 회의실에

서 진행하였다. 

4. 연구자 준비도 및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1) 연구자 준비도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 및 수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Ⅰ, Ⅱ 과목을 수강했으며, 수년간 질

적 연구 관련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

어,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년 11월 추계 학술대회 ‘질적자료분석 워크샵’, 질적연구소 

2019년 3월 ‘근거이론 질적 연구 마스터과정 워크샵’등 실제적 학습에 참여했다. 둘

째, 연구자는 박사 논문에 앞서 예비연구 ‘예비창업가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대학생의 창업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2편을 등재지에 단독으

로 게재했다. 이는 논문주제 구상, 연구참여자 특성 파악, 면접 질문지 작성,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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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및 분석 방법 등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

성 및 경력사항으로, 연구자는 교육학 상담․교육심리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15년간 진로연구 및 사업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서 커리어넷 진로상담,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체험센터, 농산어촌 ICT지

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더불어, 연구자

는 연구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2018년 8월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하

는 ‘대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수료하는 등 창업교육에 참여했고, 2019년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장

분석, 사업 수익모델 개발, 법인설립 등 일련의 창업 과정을 경험했다. 이처럼 연구자

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 및 경험은 참여자와의 면담 시 라포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익숙함이나 개인적 경험이 객관성을 해치고 선입견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다음을 고려했다. 첫째, 참여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구주제와 과정을 설명했고, 이메일로 연구목적과 내용 및 권리, 면담 질문

을 발송했다. 둘째, 면담 전 ‘연구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내용, 참여대상, 연구방법, 연구 중단 가능성, 개인정보 보

호 및 비밀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호로 

구분했다. 넷째, 면담 녹취록은 전사 작업을 거쳐 원자료로 사용했다. 다섯째, 참여자

들에게 논문 최종단계에서 개인별로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내용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분석단계에 따

라 진행했다. 코딩은 근거이론에서 실체적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며(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개념을 명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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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생성시키고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적 명제를 제시한다. 

개방 코딩에서는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개념을 발견하여 명명했으며, 서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연관되어있는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추상화하여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를 발

전시켜 나갔다(Corbin & Strauss, 2008). 축코딩은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연결하는 단

계로 도출된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지속해서 발전시키며, 각 범주 간의 관련

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했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에서는 근거이론의 

고유한 분석 도구인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조

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연결했고, 이렇게 도출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창업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6. 연구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기준인 사실

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을 적용했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개념과 범주들이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범주들의 연관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결과에 반영했다. 둘째,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창업결정 대학생에게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에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주제 구상 단계부터 연구 과정 동안, 근거이론 및 질적

연구방법 전문가 2인(교육학과 대학교수 1인, 연구법인 질적연구소 대표 1인)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내용을 확인, 수정 및 보완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의 분석과

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Guba & Lincoln(1981)은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의 확보는 앞서 제시된 사실적 가치, 적용의 가능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 획득된다고 봤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다양한 삼각검증을 통

해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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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자료의 개념 및 범주화

개방 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개념 간 유사하거

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반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원자료의 단어, 줄, 문장 및 문단 

단위, 문서 전체를 정독 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생성하고 그 개념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개방 코

딩을 통해 참여자들의 창업결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420개 개념, 40개 하위범주, 16개 

범주가 생성됐다. 도출된 범주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의해 구조화했다. 

표 2 

자료의 범주화

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인과

조건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좌절

사회적 성공의 관문, 대학이라는 신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자괴감과 자기혐오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체제

전략과 방향 없는 입시 중심의 공부

다양한 진로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환경

학과 선택의 절대기준, 취업 청년실업 현실 및 취업 문제에 압도됨

맥락

조건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자기수용 여부

목표상실로 인한 허망함으로 무의미한 대학 생활

대학입시 재도전, 더 좋은 학교 입학

입시결과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함

입시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함

현재 전공과 맞지 않는 

나의 모습 직면

학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이 없음

자신의 진로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압박감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의 전복

취업 중심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감

사회적 기준에 따른 괜찮은 직업의 거절

우리나라 취업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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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중심

현상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

흥미, 적성을 알아볼 기회를 가짐

흥미, 적성 탐색과 인지를 기반으로 한 진로선택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가 넓어짐

대외활동을 경험하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고 관심으로 이어짐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의 실제 과정과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

중재

조건

창업생태계 호전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 지원환경

정상성의 신화에 

따른 흔들림

취업을 선택한 대학생들과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부담

창업결정에 대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부정적 시선

가족 부담의 해방
가족의 허용적 분위기

부모 부양에 대한 자유

작용

/

상호

작용

창업의지에 

날개 달기

가족 및 친․인척들의 지지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와의 만남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

창업가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백

가족, 친인척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를 자연스럽게 접함

창업가들을 만날 기회를 가짐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창업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외활동에 참여함

여러 대외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정부 및 대학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대학교 내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되어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결과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창업이라고 생각함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가 되고 싶음

성공 여부를 떠나 창업에 도전해보고자 함

자신의 전공, 흥미와 적성을 살려 창업하기

현실적 창업토대구축
창업 선행조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직장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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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창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 현상이 일어나는 계기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선행사건, 일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

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

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은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좌절’,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체제’, ‘학과선택의 절대기준이 된 취업’이라는 인과적인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

(1)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좌절

한국의 줄 세우기 교육은 학업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참여자

들은 성공의 관문이 대학이라고 생각했기에 절대적인 시간을 공부에 전념했다. 대학입시 

결과는 그동안의 삶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대학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상급학교 진학, 

학업성적 향상을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 입학 실패와 성적하락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으로 봤다. 즉, 그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자괴감과 자기혐오를 가지게 됐다. 

그림 1. 대학생 창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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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체제

참여자들은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한국의 학교교육체제 속에서 개인 삶에 대한 

전략과 방향 없이 진로결정의 시기를 맞이한다. 한국의 교육은 학업성적이 좋은 ‘범생

이’들만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기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1mm 차이의 다른 상

품(개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맨날 자고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나가서 놀았죠. (웃음) 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자는 애들 

정말 많았고, 요즘도 EBS 다큐 보면 수업시간에 다 자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했어

요. 애들이 개성이나 다양성들을 다 잃어가고, 공장처럼 똑같이 만들려는 교육 분위

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교육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 13)

(3) 학과 선택의 절대기준, 취업

참여자들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과 취업 문제의 사회적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었다. 즉, 그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암묵적 분위기 속에

서 성적에 따라 진로를 결정했다. 심지어 그들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의 삶을 돌

아볼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학점관리, 스펙 활동에 돌입했다.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 현상발생과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가

족․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을 뜻한다(공윤정, 이은주, 2014; Strauss & Corbin, 

1998). 대학생의 창업결정과정에서 맥락적 조건은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

이라는 진로 발견’이라는 중심현상의 발생과 창업결정과정의 전체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 요인은 ‘대학입시 결과에 대

한 자기수용 여부’, ‘현재 전공과 맞지 않는 자기 모습 직면’,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

의 전복’으로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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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자기수용 여부

참여자들은 대학입시 결과의 인식 및 평가 여부(성공, 실패)에 따라 대학 생활 및 

학과 소속감, 만족도, 적응 정도 등에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대학 평판을 기준으로 

성공적인 삶을 예측했기 때문에, 대학입시 결과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과 상실

감을 크게 느끼고, 대학에 적응하지 못했다. 반면, 대학입시 결과를 수용하려고 노력

했던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 및 학과 소속감과 참여도, 만족도, 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재수를 통해 대학입시에 재도전하였

고, 결국 자신이 만족할만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고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태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전공과 맞지 않는 자기 모습 직면(confrontation)

성적과 취업을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했던 참여자들은 대학교 전공 수업을 시작한 

후에야 그 전공이 실제 자신의 특성이나 적성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게 된다. 즉, 그들

의 전공 선택은 충분한 자기성찰, 진로준비과정을 거친 성숙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참

여자들은 자신의 적성 및 여러 가지 여건들이 대학 전공과 불일치하는 현실에 직면하

였다. 따라서 그들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없었고, 초점 없는 대학 

및 학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국 진로 재탐색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3)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 전복

참여자들은 내면화된 기준들에 대해 반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들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공

부에 전념했지만, 대학에서마저 여전히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 없이 취업 준비(학점, 

스펙 등)를 하는 자신, 선․후배, 동기들을 보며 회의감을 느꼈다. 결국, 그들은 그러

한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님을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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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 사건(문제)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

을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으로 보았다. 

(1)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

참여자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좌절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대안을 찾기로 결심했

다. 그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여러 진로 대안을 탐색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파

악하려 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에

서 그들은 ‘창업이라는 진로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발

전하게 됐다. 그들은 창업에 관해 알아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자신의 흥미, 적성을 알아볼 기회를 가짐

참여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볼 기회를 갖고자 먼저 대학교에 있는 자원

을 활용했다. 그들은 대학교에 개설되어있는 다양한 교양수업을 수강하며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심화된 지식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경우, 관련 전공 수업을 수강하거나 혹은 복수전공과 같은 학사제도를 활용했다. 대학교 

교양수업, 복수전공 및 부전공 등의 학사제도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고, 대학 생활 만족과 적응을 높이는 강력한 촉진제가 되었다. 

경영학과는 부모님 추천으로 온 거죠. 저는 대학 들어와서 경영학과 강의만 듣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프로그

래밍 과목도 들어봤고, 거기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재밌더라

고요. 맨 처음은 교양과목이었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중략) 그런데 제가 프로그래

밍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는 게 내 적성이지, 꼼꼼하게 언어를 

익혀서 하는 건….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내 특성이 아닌 거 

같다.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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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자들은 대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대외활동을 자신의 흥미

와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좋은 도구로써 적극 활용했다. 참여자 7은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시간 방황했지만, 우연히 참여하게 된 대외활동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른바 ‘꿈’을 찾게 되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고, 꿈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대학

만 그냥 다니고 있다가, 3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마케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허락 맡아서 청강을 들었는데, 3학년 동안 

배웠던 수업 중에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딱 현타가 온 거죠. ‘난 진짜 뭐지?’ 하

면서 ‘휴학을 해야겠다. 휴학을 하고 이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대외활동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찾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지원하게 된 게 그거였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들어

간 활동이 저를, 제 인생을 완전 바꾼 거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졌죠. (참여자 7)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한 탐색과 인지,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선택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기반으로 대학, 학과를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뚝심 있게 가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큰 흥미를 갖거나 뛰어난 적성을 드러냈는데, 이는 가족 및 친척의 직업적 배경과 유

전적 재능에 기반했다. 그들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관련 적성을 더욱 개발하거

나, 다른 분야와 융합해 창의적인 길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예술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일제 때 그림, 무용, 장구도 치고 

이러셔서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도 있었고….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으셔서 옷

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원래 화가가 꿈이었는데 이제 중, 고등

학교 때도 마음에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중략)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해야 해서 일주일 정도 제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적다 

보니까 미술이랑 연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경영이나 경제, 사회하고 관련된 미

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과를 선택하면서 컬러 마케팅을 고르게 되었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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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통해 시야가 넓어짐

참여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를 넓혀갔다. 그들은 아르바이트, 

여행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대기업 인턴십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바 같은 걸 많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

각, 굳이 취업에 연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

다는 걸 봤거든요. 고기집도 월 1,000만원, 2,000만원씩 벌 수도 있고. (중략) 그냥 돈 

벌려고 대기업 들어가는 건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변을 보면 그

냥 공고 나와서 바로 삼성 제조업 쪽으로 취직을 해서, 같은 나이에 대기업 들어간 친

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친구들도 보니까, 대기업 사원이 목적인 건 진짜 무의미

한 것 같다. 커리어우먼이 꿈이면 인정하는데…. (중략) 남이 사는 걸 뭐라고 하고 싶

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참여자 2)

대외활동을 통해 실무적인 일을 경험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

참여자들은 대기업 인턴십, 공모전, 경진대회, 봉사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대외활동

을 통해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특성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작은 성취 경험들을 통해 유능감을 갖게 되고, 이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향상

시켰다. 

답이 없는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걸 할 때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멘토링을 해

주는데, 대기업에서 대외 활동할 때는 홍보해봐라든지, 이 기술을 적용시켜서 만들어 

설명을 해봐라, 엔지니어나 마케팅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노하우를 하나씩 던져주면 만들어 가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학교에

서 배운 것보다 3달 동안 프로젝트 한 것이 더 머리가 많이 트이는 것 같고. 새로운 

것 알게 되고 흡수하고, 저만의 방식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설득이나 설명하

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공부지!’라는 생각을….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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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이라는 진로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진로특강 등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 경

로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진로결정 = 취업’과 같이 취업 중심의 

진로만을 생각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참석한 진로특강, 창업 수업,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그들이 

이전까지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유는 창업이라는 진로 선택지가 있다

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다.   

창업교육, 창업동아리를 통해 창업 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대학교 내․외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에 참여하며 보다 구체적인 창업 

실제 과정과 방법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 1은 대학교에 개설된 창업 수업을 수강하며 

직접 팀원들과 창업 실전을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는 창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교수님이 창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조를 짜서 

창업 아이템에 대해 선정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앞에서 발표해요. 제가 생각하

는 아이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제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전문적인 피드백, 생생한 상호

작용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현상의 변화에 개입된 요인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변수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 호전’, ‘정상성의 신화’, ‘가족부담에서의 

해방’이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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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생태계 호전

한국의 창업생태계 형세의 호전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

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정상화(normality) 신화에 따른 흔들림

참여자들은 대다수 학생들과 다른 진로결정을 내린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다. 

그들은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권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은 남과 다

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

에는 대학입학,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모두가 표준화된 코스를 밟아

야만 한다는 ‘정상화 신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3) 가족 부담에서의 해방  

참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즉, 

참여자 12명(75%)이 둘째 자녀였는데, 그들은 맏이와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율

적으로 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또한 그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책

임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창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구술했다.

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 현상의 해결(해소)을 위한 대처전략

작용/상호작용이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사람들이 행동할 때, 우리는 이들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 문제 또는 쟁점에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how)을 작용/상호작용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문제를 풀기 위해

서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현상을 어떤 방식

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의지에 날개 달기’, ‘창업가 접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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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긍정적 피드백’,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1) 창업 의지에 날개 달기

참여자들은 창업결정에 대한 가족 및 친․인척들의 심리적 지지, 창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해주는 멘토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을 가

졌다. 이로 인해 그들은 창업 준비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가족 및 친․인척들의 지지

가족 및 친․인척들의 지지로 창업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처음에 부모는 창업결

정에 반대했고, 그들이 전문직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대학입학 후 진로 문제

로 방황하던 그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차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창업결정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지지를 중

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심리적인 지

지 기반 위에서 창업 의지를 확고히 하며 창업 준비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이니까,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서 억만장자 되는 것도 아니고, 박봉 받으면서 

일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어필을 했는데, ‘그럼 일단 해봐

라.’하시면서 부모님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

업을 해보고 안 되면 스타트업 들어가서 다시 창업을 하고, 이런 것도 괜찮다고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대기업에 연연해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중략) 부모

님께 창업하겠다고 선언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말씀드리고 PPT도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납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의 만남

참여자들은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관심 분야가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

다. 그들은 창업동아리에서 다양한 전공의 선·후배, 동료들과 소통했다. 그들은 팀원들과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협력 과정에서 마음이 맞는 창업 동료를 선택했다. 그들은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있기에 창업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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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는 학생은 적은 거 같아요. 그런 얘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중략)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고, 정보를 얻어야 되고, 이 박람회 저 박람회 가보고…. 그러

면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고, 알고 보니까 학생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렇게 연결해서 

알게 되는 거죠. (중략) 지금 대표로 있는 블록체인학회는 대학 동아리인데 서울권에 

많은 학교들이 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학교끼리 모이고, 주말에 한번 연합학

회 회원들이 모여요. (중략) 이제 학회 내에서도 너무 학교에만 있지 말고, 우리도 

나와서 한번 프로젝트를 직접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참여자 9)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

참여자들은 창업을 권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가까이 존재했기에 창업이라는 

진로를 생각해보거나, 창업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 8

은 캐나다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를 통해 처음으로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고려해보

게 되었다. 그는 성공한 창업가와 가깝게 지내며 창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

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창업을 권유하고, 여러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 덕에 자

신감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형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여행사업

을 하고 계신데 부자였어요. 저한테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은 어려운 거 아니다. 생

각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심어줬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다, 젊은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거는 한국권은 아니다, 인도차이나반도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는 게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세요. 그게 커져서 러시아, 일본에도 지구가 

있는 분인데…. 한국은 너무 경쟁도 많고, 네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공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다른 데서 해봐라.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깐 다른 외

국어를 조금만 더 배워서 개도국에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여자 8)

(2) 창업가 접촉 기회(역할모델) 및 긍정적 피드백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가족, 친․인척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했다. 또한 창업교육 현장, 서적 등 직․간접적으로 창업가들을 접하며 창업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성공적인 창업가인 역할모델의 존재로 창업 동기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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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해졌고, 창업과정에서 실제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었다.

가족, 친․인척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함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 절반 이상의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한 사업을 하는 친․인척들 역시 많았다. 그들은 가족의 사업 환경 속에서 창업 성공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성공한 가족, 친․인척 사업가의 존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다. 

사실 아빠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빠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시고…. 꽂히면 정말 미친 듯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날 아침 6시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전에 가끔 아빠 사무실도 데려가 주시고. ‘아빠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사업가나 CEO라는 게 뭔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성공한 창업가들을 만날 기회를 가짐

참여자들은 주변에 성공한 창업가가 없더라도 다양한 창업교육 강연장 혹은 성공한 

창업기업(창업가) 서적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그들은 창업 강연 등을 

통해 창업가들을 만나며 창업가 특성(도전정신, 주도성, 창의성 등)과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점, 직장인과 다른 삶의 방식, 경제적인 여유 

등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 

성공한 창업가들을 보면서‘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

에 봤던 분들 중에 제일 멋있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성공했다거나 그런 건 아

니거든요. 그런데 빠른 나이에 경제적 은퇴를 하시고, 벌 만큼 다 버시고 이제 진짜 

자기가 온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창업교육 쪽

으로 전향하신 분이거든요. 예비 창업가들한테 사고방식이나…. 저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이가 40대가 된다면. 30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여자 2)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

- 118 -

(3) 창업가로서의 능력 검증

참여자들은 창업가로서의 역량 향상 및 검증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 

지원사업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그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창업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제가 너무 자신만만한 것일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취업을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몇 번 나갔었는데 서류 

우대나 면제를 받은 게 몇 곳 있어요. 그것을 받으려고 나갔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공모전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나갔고요.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또다른 창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주제에 알맞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류부터 시작해서 구현을 하는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발표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자 9)

(4)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참여자들은 자원을 적극 동원해 창업을 준비하고자 했다. 그들은 정부 및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사업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들은 창업자본금, 공간 등

을 지원받고, 창업실행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창업지원 정보를 매일 검색

하고 신청했다.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은 어려웠기에 실패를 거듭했다. 참여자 9는 대학교 창업지원기관에

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는 대학교 내에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시

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놀랐고,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블록체인 학회가 학교별로 있고 학회장들이 많은 실패를 하니까.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왔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도 좀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 친구의 능력

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문제가 있지?’ 물어보려고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중략) 학교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돈이 모였을 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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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갔거든요. 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를 딱딱 알려주고. 

그 두 개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 정도 되어있다는…. (중략) 케이스 

스터디도,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케이스 이야기해주시고, 앞으로 창업할 때 

이런 조짐이 있으면 잘못되는 거다, 알려주셔서 자주 찾아가고 있어요. (참여자 9)

6) 결과(consequence): 중심현상에 대처하며 적응해 온 결과

결과는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상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 간의 작용/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중심

현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으로 대응하였는데, 이를 통해 점차 

자신의 창업결정에 대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창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참여자들에게는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현실적 창업토대 구축’

이라는 창업결정의 결과가 나타났다.

(1) 창업을 통해 나의 길 가기

참여자들은 성공한 가족 및 친․인척 사업가, 창업가와의 접촉 기회 및 긍정적 피드

백, 창업가로서의 역량향상 노력과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등으로 창업결정

을 하게 되고,‘창업을 통해 나의 길’을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창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엇보

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그들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모임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

는 주도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들은 도전적인 기질이 강했고, 무엇보다 큰 보상을 얻

기 위해서는 위험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창업 분야와 아이

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흥미, 적성 및 전공과 연계된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2) 현실적 창업토대 구축

참여자들은 현실적 창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실행의 필수조건이자 선행조건인 

창업 아이템, 자본금, 전문 인력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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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험

으로부터 대학생들의 창업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

다.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 환경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와 그 시사점을 패러다임 모

형(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한국의 줄 세우기 경쟁에 좌절했고, 그들의 미성숙한 

진로결정은 공장의 생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인물을 길러내는 한국의 학교 교육체제, 

안정 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대학 평가 순위(평판)와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기준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인과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평가방

식은 참여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자아개념 및 자아정체성 등)을 위협하는 요인으

로 작용했다. 또한 그들은 진로결정의 시기에 자기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했고, 자기에게 맞는 학과 및 대학을 선택할 의사결정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들

은 자신의 삶의 방향, 목표 설정 등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시간 없이 진로결정의 시

기를 맞이했다. 

둘째, 대학생들이 새롭게 진로결정의 과정을 밟기로 결심한 배경, 맥락적 조건은 대

학입시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거나, 실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수강하며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또는 

자신의 진로결정이 사회, 학교, 부모 등 타인이 정해준 기준과 기대에 기인했다고 판

단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진로결정자였지만, 미성숙한 

결정으로 인해 학과와 연관된 진로 목표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로 준비를 해나

갈 수 없었다. 그들은 대학에 입학해 여러 환경적 변화 속에서 진로 발달의 위기를 겪

으며, 성숙한 진로결정의 전제 조건인 개인 및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 관련 직업정

보가 부족했고, 편파적인 직업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진로

결정이 자기성찰과 탐색 과정을 거친 타당한 결과인지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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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생들이 창업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좌절 경험을 통한 대안 

찾기, 창업이라는 진로 발견’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대학교 내․외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을 알아볼 기회를 갖고, 다양한 직업 세계와 사람들을 접하며 

여러 삶의 방식과 가치관, 기준 등을 충분히 탐색한 후, 자신의 신념이나 직업적 방

향과 진로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들은 여러 직업적 방향과 진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창업이라는 매력

적인 진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은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ego-identity) 성취와 관련되어 있음이 여러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왔다

(Harren, 1979; Holland & Gottfredson, 1980; Super, 1957; Erikson, 1968; Skovholt 

& Morgan, 1981; Blustein et al., 198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에 있어 가

장 광범위한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Marcia et al., 1993)로, 진로영역에 있어서도 다양

한 내적, 환경적 위기를 경험하고 직업정체감을 성취해 직업발달을 이루는 시기라고 

했다(Tiedman & O’Hara, 1963). 대학생들은 초중고 시기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폭넓게 직업적 대안을 탐색하고, 적절한 단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발달과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은 진로를 다시 탐색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성취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향상되

었다. 즉,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 수준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창업이라는 진로결정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전공과 직업 선택 및 진로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손진희, 2010b; Taylor et al., 1983; Post-Kammer et al., 1985; Betz 

et al., 2000). 마지막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 개인은 진로 목표가 수립되었을 때, 

이것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한다. 즉, 성격, 능력, 학습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같은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가 높아지면, 동기

가 부여되어 진로 탐색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을 잘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Lent et al., 2018). 이때 일반적인 학습경험보다는 진로 목표와 관련된 학습경

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들에게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이 창업이라는 

진로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 동기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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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창업결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 즉 중재적 조건은 ‘창업생태계 호전’, 

‘정상성의 신화’, ‘가족 부담의 해방’이었다. 한국에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

은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 그들은 가족을 비

롯한 주변 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꼈고, 이는 창업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

다. 한편, 대학생들의 창업결정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가족 부담에서의 해방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둘째였는데, 부모는 첫째와 다르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해줬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부모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이로써 창업결정을 하는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다섯째, 대학생들이 창업이라는 진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후 어떤 과정과 경

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주요 요인과 행동전략을 살펴본 결과(작용/상호

작용), 사회적 지지체계와 역할모델의 존재, 창업가로서 자기 능력의 확신 및 검증,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동원 활용이 그 요인과 전략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족과 집단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흥미,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

고 구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Blustein, 2011; Blustein, et al., 2004; Gergen, 2009). 

이는 기존 서구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발된 진로결정이론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의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학생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특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부모의 개입과 승인은 절대적이었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창업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도 부모의 수용과 지지, 동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고 개

인의 ‘자율성’을 찾는 것이 진로교육 및 상담 목표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의존’을 진로 미성숙으로 보는 서구 진로결정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선혜연 외, 2004; 임언 외, 2001). 국내의 여러 진로결정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승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임은미, 

2011; 하정, 2007; 황매향 외, 2013). 

대학생들에게 창업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는 창업 의지와 결정을 확

고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다. 진로결정 및 미결정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

은 개인의 인지, 정서와 같은 변인에 집중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 동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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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교사, 선후배 등 대인관계 변인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임은미(2011)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같은 분야에서 

진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동료들의 존재는 긴장이 풀어질 때 다시금 동기를 유발시키

는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은 창업 멘토의 존재 역시 창업결정을 확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교수, 창업가 등의 멘토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

는 데 지속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창업 멘토는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다. Jeong, Bahn(2008)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결

정 및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서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세

력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인력은 창업에 있어

서 지원과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며,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한다(Manning, Bieley & Norburn, 

1989; Yoon, 2012b).

대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역할모델이 존재했고, 이는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

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가족, 친․인척 등 성공한 창업가가 있는 가정환

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관찰했고, 뿐만아니라 창업교육 현장에서 창업

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역할모델로 삼았다. 성공적 역할모델의 존재는 창업 의지 및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창업가들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줄이며 창업을 실행해나갔다. 흥미로운 점으로, 연구참여자의 과반수에게 성공

한 창업가(전문경영인)인 가족, 친․인척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의 사업적 배경, 특

히 부모의 창업 경험이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과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조영조 외, 2016; Morris et al., 1995; Shapero et al., 1982). Morris 

& Lewis(1995)는 가족 배경이나 어릴 적 경험은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

친다고 했다.  

대학생들은 창업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 및 검증하면서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 데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창업과 관련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경진대회, 공모전, 창업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참여 

활동에서 얻은 성과물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창업 실행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능력,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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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내적 통제 소재’를 주기에 창업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창업은 신념을 가지고 행

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Brockhaus 

et al., 1986; Rotter, 1966). 창업가의 특성 중 하나인 내적 통제 소재는 창업 의지, 

창업 성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강재

학 외, 2016). 

대학생들은 창업을 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 및 사회, 대학

의 지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이

는 그들에게 창업에 대한 위험 및 책임 부담을 줄여주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창업 자본금, 창업 공간을 지원받고, 창업 실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도

움을 받고 있었다.

여섯째, 대학생들은 결국 창업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갈 용기를 얻었고 현실적인 창업 

준비를 위한 토대(창업 아이템, 자본금, 전문 인력)를 마련해나가고 있었다. 주목할 

점으로는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에게는 주도성, 도전정신, 성취욕구, 

혁신성 등의 기업가적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강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업가적 

성향은 많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졌고,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지

을 뿐만 아니라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완재 외, 2007; 박

경배 외, 2015; 정성한, 김해룡, 2001; Yan, J., 2010). 이렇듯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 대학생들은 그들만의 심리적 특성, 기업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진로 교육 및 상담 연구와 실제에 주는 시사점과 의의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 대학원 진학과는 다른 진로의 행보를 보이

는 대상인 창업결정 대학생의 특성에 대해 세분화해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즉, 연구대상의 특성과 당면과제에 따라 진로결정의 양태가 매우 달랐고, 이에 

따라 대학의 진로 교육 및 상담 차원에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가 필요함

을 제안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에 진로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전

문가들은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장치와 

그에 따른 차별적인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창업결정 대학생들에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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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적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확인되었던바, 이를 측정하는 기업가정신 심리검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

게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예비) 창업가 모임, 창업가 멘토링, 창업 컨설팅 등 

취업결정 및 준비 학생과는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업결정 대학생의 독특성과 복잡성을 밝힘으로써 진로의 발달단계별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진로 발달을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발달에 대해 적절한 개입과 조력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동안 창업결정 대학생들은 경영학 및 

벤처창업 분야에서 창업 의지를 향상시키거나 창업 성공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

다. 이에 따라 정부 및 대학은 이들을 위한 창업 실행에 관한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창업결정 대학생을 세심하게 고려한 

진로지도 전략이 필요함을 진로교육 및 상담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 대학에서는 창

업결정 대학생들이 확실한 진로 목표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진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탐색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정체감, 직업정체감, 자기효능감 등 심리 및 진로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발달과정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한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해, 서구 사회 및 진로결정이론에

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한국사회의 

가족 및 문화적 요소들, ‘집단주의’, ‘안정지향성’,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부모’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이

론의 틀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교 진로 교육 및 상담 담당 기관, 전문가

들은 창업결정 대학생들이 남들과 다른 진로결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 안에서 그들

의 진로결정을 격려해줄 수 있는 존재, ‘사회적 지지체계’(교육자, 상담가, 창업가, 창업 

동료 등)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진로 문제를 두고 자신의 부모와 갈등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심리상담 방법을 개발해 이를 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결정 대학생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한 초기 연구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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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창업결정과정 이론 모형을 조

금 더 정교화해서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결정 대학생들의 특성과 창

업결정의 정도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측정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창업결정 대학생의 기업가적 성향을 진단하고, 창업 능력 및 개발이 필요한 역

량을 확인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진로 교육과 상담의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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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art-up decision-making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Jo, Ji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heory suitable for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Korea by revealing the experience of the start-up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as a chosen career path. The final 16 subjects were 

selected using snowball sampling from the cases selected through detailed case 

selection. They were interviewed between 2 to 3 tim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method. A total of 420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6 categories were created through open coding. As a result of 

paradigm analysis, the central phenomenon was found to be ‘finding alternatives 

through frustrating experiences and career discovery of start-ups’. Participants used 

‘wing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opportunities to contact entrepreneurs and 

positive feedback’, ‘competence verification as entrepreneurs’, ‘active mobilization 

of social resources’ as action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entral phenomen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substantial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processes involved in selecting engaging in 

start-up enterprises as a viable, alternative caree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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